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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사고 주범은 유기용제!
유성 접착제 생산 전체의 30% … 환기장치 설비 필수 

청소년들의 접착제 흡입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7월18일 송파구 잠실동의 접착제 흡입 사망사건은 다시 한번 

접착제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유성 접착제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계 유기용제에 고무를 희석시킨 것으로 유기용

제가 70% 함유되어 있다.

유기용제는 도료의 제조․배합, 전자제품․금속제품의 세척, 합성수지․접착제․화공약품 제조, 인쇄, 물질의 

추출, 드라이클리닝 등의 공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써 독성을 가지고 있다.

유기용제는 쉽게 휘발하여 호흡기, 피부, 소화기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면 불면, 불안, 두통, 등의 신경증세

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간, 신장, 혈액, 시각장해 등의 급․만성 장해를 유발한다. 

현재 생산되는 접착제 가운데 유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전체 생산량의 30%에 머무

른다. 

단, 유성 접착제 가격이 저렴하고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건축 및 산업용 수요처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는 데

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용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 환기장치 설치 ▷취급상의 주의표시와 경고표

시 숙지 후 사용 ▷밀폐된 장소에서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착용 ▷탱크나 갱 등의 옥내 작업장내 공기 중 

유기용제 농도 측정 ▷화기사용 금지 등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유기용제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취급상의 유의 사항

에 대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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